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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Christian public practice in the post-COVID era, 
seeking to overcome the uncanny feeling caused by increased division and exclusion during 
the pandemic period. Firstly, we will investigate the unequal impact of COVID-19 on the la-
bor market and examine ways to achieve economic justice in the post-COVID era. 
Subsequently, we will deliberate the role of Christianity in establishing publicness in the digi-
tal world and virtual spaces. Finally, viewing COVID-19 as a catastrophe caused by an an-
thropocentric worldview and exploitation driven by greed, we will explore the tasks of 
Christianity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Anthropocene. Christian public practice should ful-
fill its mission of care and stewardship not only in social context but also in an ecological 
dimension. The author proposes “planetary citizenship education” for a harmonious relation-
ship between human species and the Earth they inha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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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팬데믹 기간 타자에 대한 경계 배제와 분열이 심화된 것이 언캐니, 
와 타자의 논리 라는 심리 사회적 기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언캐니를 극복하고 연대(uncanny) ‘ ’ ‧

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독교 공적 실천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먼저 코로나 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계층과 집단별로 불평등하게 전개: , 19
되었다는 측면에 주목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정의 실현 방안을 살펴본다 이어서 코로나, . 19
가 야기한 사회문제를 고찰하고 디지털 세계와 가상공간에서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
을 생각해 본다 끝으로 코로나 는 인간중심적인 세계관과 탐욕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 , 19
한 재앙이라 보며 인류세 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가 기여해야 할 바를 , “ (anthropocean)”
조망해본다.
결론 및 제언 기독교 성육신의 영성은 자기비움 공감적 소통 자 타아의 경계를 초월한 연합의 : , , -
정점으로서 코로나 세대 기독교 공적 실천의 토대가 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독교 공적 실천은 . 
하나님 사람 자연의 완전한 사귐이 실현되도록 생태학적 차원에서 돌봄과 관리의 소명을 다하여, , 
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인류종 전체와 그들이 거주하는 지구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고민하는 . 
행성시민교육을 제안한다.

주제어 《 》
언캐니 타자의 논리 연대 차산업혁명 메타버스 인류세 행성시민교, , , 4 , , , 



주연수 코로나세대 공적 기독교교육의 방향성 연구 언캐니 와 성육신적 연대: (Uncanny)┃   35

들어가는 말I. 

벡 은 글로벌 위험사회론에서 글로벌 전염병의 확산이 글로벌 연(Beck, 2010, 304-318)
대의 필요성을 강화하여 국제적 연대를 촉진할 것이라 보았다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되자 . 19 
강대국들은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협의체들이 협력을 결의하, 
였다 그러나 코로나 가 처음 보고된 이후 년이 지난 지금 실제적인 글로벌 연대와 협력. 19 3
은 미약하였고 오히려 국가 간 계층 간 집단 간 불평등은 심화되었으며 소수자와 취약집, , , 
단을 향한 배제와 혐오 적대행위는 악화되었다고 평가된다 코로나 는 초국경적 이슈이고 , . 19
글로벌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으나 강대국들은 자국이익 증진에만 몰두하며 코로나 발
생지 논쟁을 일으켜 오히려 분란을 격화시킨 면이 있다 또한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에 압. 
도된 대중들은 특정 집단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낙인찍으며 혐오 차별 대립 같은 반연대적, , 
인 경향으로 치닫곤 하였다 김윤종 팬더믹을 직면하여 인류는 분열의 ( , 2020; Han, 2020). 
길과 글로벌 연대의 길 사이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지젝 하라리( , 2020; , 2020). 

본 연구는 팬데믹 기간 타자에 대한 경계 배제와 분열이 심화된 것이 언캐니, (uncanny)
와 타자의 논리 라는 심리 사회적 기제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언캐니를 극복하고 연대로 ‘ ’ ‧
나아갈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독교 공적 실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언캐니. 
는 낯설음 익숙치 않은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뜻하는 심리적인 개념으로 출발하였는, 
데 이후 다양한 학자들에 의하여 사회학적 과학적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인간은 낯선 것을 , . 
직면하여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을 타자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다 대중들은 위험이 발생하. 
였을 때 그 위험이 문제 있는 외부 집단 혹은 타자 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관념(the others)
을 형성하고 돌림병 이나 질병 과 같은 표상을 형성한다 이러한 기제를 통하여 , ‘ ’ ‘ ’ . ○○ ○○ 
위험을 외부집단과 결합시킴으로서 본인은 위험으로부터 별개라고 믿어 불안을 달래고자 하
는 것이다 국가나 사회의 지배자들은 자아 타자를 분리하는 것이 권력적 효과를 가지므로 . -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주변 집단을 타자화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대중들을 호도한
다 위험이 발생할 때마다 여러 음모론이 유행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Joffe, 2002, 45-50). 
다 문제는 나 아닌 반응 타자가 비난받아야 한다 는 메카니즘은 필연적으로 타자로 대상. ‘ ’ , ‘ ’
화된 집단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조페 는 이러한 현상. (Joffe, 2002)
이 원시부족사회로부터 현대글로벌사회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의 모든 문화에서 빈번히 발생, 
하였다고 주장한다. 

팬더믹 시대 연대를 저해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제가 위험에 직면한 인간이 유한자로서 느
끼는 근원적인 불안에서 기인하고 이 불안으로부터 도피하기위해 약자들을 타자화하고 폭, 
력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기독교가 대중들을 선도할 수 있는 영역이며 또한 종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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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공헌해야 할 부분이다 기독교 성육신의 영성은 자기비움 공감적 소통 자 타아의 . , , -
경계를 초월한 연합의 정점이라 할 수 있기에 이를 토대로 코로나 세대 기독교 공적 실천의 
과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론은 코로나 팬더믹 기간 동안 경제 사회 영역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분석한 후 코19 ‧
로나 세대 기독교적 연대를 위한 공적실천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코로나. , 

가 경제 영역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며 특히 코로나 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이 계층과 19 , 19
집단별로 불평등하게 전개되었다는 측면에 주목할 것이다 이를 근거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 
사용자 네트워크와 솔루션 샵 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 패턴이 변화될 (solution shops)
때 국가 간 계층 간 집단 간 경제적 양극화가 더욱 악화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할 것이다, , . 
차 산업 혁명이 가속화되고 리쇼어링 정책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노동4 (reshoring) 

의 댓가를 공정하게 분배할 것이며 경제 불평등을 해소할 것인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독
교 공적실천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이어서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코로나 가 야기한 사. 19
회문제를 고찰하고 팬데믹의 비대면 문화가 가속화시킨 차 산업 기술에 기반을 둔 디지털 4
세계와 가상공간에서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기독교의 역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필자는 .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독교가 디지털 활용의 윤리와 가상세계에서의 공공성 확립을 위한 공
적 실천과 연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끝으로 코로나 는 인간중심적인 세계관과 . , 19
탐욕으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한 재앙이라 보며 보다 확장된 담론인 인류세, “ (anthro

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독교가 기여해야 할 바를 조망해보도록 하겠다 본 연pocean)” . 
구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공적 실천을 위한 기독교교육으로 행성 시민교육을 제시(planet)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와 공적 실천 II. 

팬더믹과 언캐니 분열 연대 1. : VS. 

언캐니는 독일어 를 영어로 번역한 것으로 처음 프로이트“das unheimlich” (Freud, 200
가 낯설음 익숙치 않은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뜻하는 심리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였3) , 

다 한국어로는 정장진 이 두려운 낯설음 으로 번역하였다 프로이트. (2003) “ ” . (2003, 126-13
는 언캐니를 인간이 동물적인 즉물성을 벗어나 문명화하면서 낯선 상황을 직면할 때 거세 4)

위협과 관련된 가장 원초적인 어떤 것이 귀환하면서 느끼는 두려움이라고 정의하였다 라캉. 
은 프로이트 이론에서의 아버지 어머니 등의 생리학적 요소들을 위상적 위(Lacan, 1994) , 

치로 바꾸어 해석하였다 라깡은 실재계 상상계 상징계라는 세 가지 층위론을 제시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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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재계는 인간과 세계가 어떤 분리나 분열 없이 물자체적인 합일을 이룬 심리적 층위, 
로 인간의 존재적 실재 그 자체를 의미한다 둘째 상상계는 인간이 세계를 자기반영적인 . , 
이미지로 파악하면서 세계와 첫 분리가 일어나는 심리적 층위를 뜻한다 셋째 상징계는 인. , 
간이 세계를 객관적인 의미체계로서 경험하는 심리적 층위로서 인간이 상징적 언어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형성된다 세 층위는 서로 맞물려 현현하는데 언캐. (interlaced, intertwined) , 
니는 상징계의 열린 구조에서 영원히 상실된 것이어야 할 삶의 궁극적 차원이 어떤 기표를 
통해 실재계적 권위를 주장할 때 상징계적 균형이 깨지면서 나타나는 불안감이다(Lacan, 1
994, 93-103). 

언캐니는 다양한 학자들에 의하여 사회학적 과학적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인간은 역사적, . 
으로 낯선 것을 직면하여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을 타자를 죽이거나 쫓아내는 폭력적인 배제
를 통하여 처리해왔는데 불행히도 그 대상은 대게 소수이거나 사회적 약자들이었다 신지은, ( , 

폴 드 만 은 원시인이 낯선 사람을 만나면 2011, 155-156). (de Man, 2010, 205, 206)
그를 거인 이라 부르며 자신보다 크고 강하다고 착각하여 공포를 느끼기는 것처럼 인간은 “ ” , 
낯선 타자에게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일으키는 . 
무의식적인 두려움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공포를 일으키는 타자를 괴물로 취, 
급하며 배제시킴으로써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위험에 직면하여 사람들이 그 위험을 . 
야기한 존재는 나 아닌 타자 라는 독특한 반응을 보이며 위험을 외재화시키고 책임을 전가‘ ’
한다는 현상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나와 다른 대상을 타자화하여 폭력적으로 배제한 예는 . 
제국주의 시대 원주민들에 대해 식민지인들이 취했던 폭력에서 잘 드려난다 이밖에도 소수. 
자 연구들은 오리엔탈리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서발턴 연구 이주민 연구 이방인 (e.g. , , , , , 
연구 역사적으로 소수자들이 어떻게 타자화되어 폭력적인 배제의 대상이 되었는지 잘 보여) 
준다 신지은( , 2011).

조페 는 이러한 메카니즘을 타자의 논리 라 명하며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 이론을 (2002) ‘ ’ , , , 
통하여 설명하였다 역사적으로 대중들은 위험의 원인인 타자로 규정된 집단을 자신들로부. 
터 분리함으로써 자기 집단의 순수성 무고함 안녕을 보존하려하려고 시도해왔다, , (Joffe, 20

그녀의 비교문화연구에 따르면 가 큰 위험으로 인지되던 시점 서양에서02, 45-50). AIDS , 
는 에이즈를 게이 돌림병 아프리카 질병 으로 표상을 형성하여 대중에게 유포한 반면 남‘ ,’ ‘ ’ , 
아프리카인들은 오히려 에이즈가 외국에서 만들어져서 전파된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한
다 타자라는 표상을 만들어 위험의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자아와 자기 집단은 . 
무고하고 순수하기에 위험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믿음으로써 불안을 피하고자하는 무의식적 
기제에서 출발한다고 한다 나 아닌 반응 타자가 비난 받아야 한다 는 반응은 역사적으로 . ‘ ’ , ‘ ’
다양한 문화에서 빈번히 나타났는데 타자 는 일반적으로 지배 집단의 밖에 있고 암묵적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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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배 집단에 종속된 자들이었다 사회문화적으로 타자 는 열등하(Joffe, 2020, 6-10). ‘ ’ ‘
고 더럽고 혐오스럽고 시끄럽고 오염된 자들이라는 이미지로 통용되며 대중들은 이를 , , , , ’ 
통해 타자에 대한 배제와 폭력을 정당화한다 코로나 가 급속히 확(Joffe, 2020, 45-73). 19
산되던 시기 세계 곳곳에서는 폐렴 코로나 와 같이 특정 지역과 해당 지역의 사‘ ’, ‘ ’○○ ○○
람들을 낙인찍고 비난하며 멸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정 인종과 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이 자행되기도 하였다.

코로나 가 대유행하자 강대국들은 말로는 연대를 강조하였으며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19 , 
협의체들이 협력을 결의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코로나 대처를 위해 특별 정상회의. , 19 G20 , 
세계 정당 연합체들인 중도민주주의 인터내셔널 진보동맹 사회주의 인터내셔널(CDI), (PA), (SI) 
등이 소집되어 공동대응방안을 협의하였고 강수택 유럽연합은 (G20, 2020; , 2020, 192), 
코로나 유럽연합 연대기금 을 조성하였으며‘ 19 (Covid19-EU Solidarity Fund)’ (EU Commi

한국 일본 중국도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 아시아 대응 ssion, 2020), , , (2020) 19 
기금 설립을 합의하였다 이후 년도 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 2020 12 , , , , , 6
개국은 동북아 방역 보건 협력체 이하 동방협 를 결성하여 지속적인 국제적 협력을 추진‘ ’( )‧
하기도 하였다 외교부( , 2021). 

하지만 그 이면에서 선진국들은 실제로는 자국 보호주의와 고립주의를 강화시켰고 시민, 
들의 국가 간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셍겐조약이 작동하는 유럽에서조차 국경통제가 이루어졌
다 국경의 일시적인 봉쇄와 통제를 반연대적인 고립주의 경향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 
민들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글로벌 연대를 거부하고 자국이익의 증진에만 열중하는 국가들이 
있었음은 주지할만한 사실이다 강수택 이 기간 미국 우선주의( , 2020, 195). “ (America First)”
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 협력적 리더십은 약화되었고 미국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 
는 이유로 중국의 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 취득을 규제하는 내용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
법안 을 상원에 제출하였2021(The Protecting Sensitive Personal Data Act of 2021)”
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년 월 일 세계보건총회 연설에서 글로벌 (Cullison, 2021). 2020 5 18
방역을 위해 각국이 협력하는 인류보건건강공동체 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실행하였다 그“ ” , 
러나 중국이 불량 마스크와 정확도가 에도 못미치는 진단키트를 배포하자 이를 제공받30%
은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핀란드 인도 필리핀 파라과이가 중국산 의료물자를 리콜하, , , , , , 
는 사태가 벌어졌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정책이 되고 말았다 김향미 이기현 ( , 2020; 2021). 
동방협은 미중 전략 경쟁 자국 보호주의 코로나 방역 보건 수준의 차이 등으로 말미암아 , , 
국제적 협력에 어려움이 있음을 드러내었다 황태연( , 2021, 7).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와 공공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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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봉쇄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불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 201
년 철강재와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였고 년 자동차에 대한 안보 세이프가드 조사8 , 2019

를 개시하는 등 자국 무역 보호정책을 펼쳐왔다 중국 또한 국가운영체제를 수정할 수 없다. 
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세계 질서의 패권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이 지속되어왔다 팬더믹을 . 
겪으며 양국은 코로나 발원지 논쟁을 통해 분열과 대립을 격화시켰고 무역 분쟁을 악화, 19 
시켰다 선진국들은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한 봉쇄정책을 신보호주의와 결합시켜 극단적인 . 
억제정책을 추진시켰고 이는 곧 경제둔화로 이어졌다 유재덕 세계 각국은 단지 ( , 2020, 15). 
의학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안보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밸류체인을 재구축하였다 최낙균( , 202

글로벌 공급망의 연결고리가 급작스럽게 깨어지면 다른 연결고리도 연쇄적으로 0, 55-66). 
부서지는 위험이 발생하여 모두가 위기를 경험하지만 그 타격은 상품생산을 담당하는 저소, 
득국가와 노동자들에게 더욱 극심하게 미친다 강화명 글로벌 벨류체인이 재편( , 2021, 313). 
되면서 해외공장이 재배치되는데 소위 채찍효과 에 따라 부품 및 소재 제, (Bullwhip effect)
품을 생산하는 저개발 국가일수록 수요변화에 따른 충격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최낙균( , 202
0, 63). 

코로나 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계층과 집단별로 불평등하게 전개되었다 여성 19 . 
집중 직종의 노동자와 저임금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더욱 빈번히 코로나에 감염되었으며, 

으로 불리는 여성 집중 직종 즉 보육 교육 판매 대인서비스 식당홀서비스 “she-cession” , , , , , 
같은 대면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실직이 훨씬 광범위하게 일어났다(DDG/P Office 

윤자영 또한 코로나 로 인하여 돌봄노동의 중요성은 부and OECD, 2020; , 2021, 76). , 19
각된 반면 지금까지 돌봄노동이 가족 내 여성의 무급 노동으로 인식되어왔던 영향으로 여, 
전히 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지는 문제가 드러났다 윤자영( , 2021, 

노동의 힘듦에 비해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돌봄노동은 남성과 여성 간 재분58). 
배되기보다는 저소득 여성과 고소득 여성 간에 재분배되는 경향을 보였다 돌봄노동을 둘러. 
싼 성별 갈등이 계층적 인종적 불평등으로 전개된 것이다 윤자영 결과적으로 · ( , 2021, 70). 
코로나 기간 동안 국가 간 계층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저소득계층 빈곤국가, , , , 
여성 기술박탈계층의 고통은 더욱 극심해졌다고 볼 수 있다, . 

스타벨과 휘젤스테드 는 세계 경제의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Stabell & Fjeldstad, 1998)
하였다 첫째 밸류체인 은 제조업에서 생산된 원자재와 제품이 유통과정을 . , (value chains)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둘째 사용자 네트워크. , (facilitated user net

는 운송 통신 보험 금융과 같이 고객 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과정에works) , , , 
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셋째 솔루션 샵 은 컨설팅회. , (solution shops)
사 전문서비스처럼 특정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 R&D, 



40  기독교교육논총 제 집74

비즈니스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경제 패턴은 제조업에 기반한 밸류체인 모델은 약화되. 
고 사용자 네트워크와 솔루션 샵의 역할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라 예측된다 최낙(
균 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 2020, 54-55). OECD(2020) (Economic Outlook) 2030
년까지 디지털화에 따라 선진국의 경쟁력이 회복되고 세계무역과 생산거점이 선진국으로 재
배치될 것이라 전망하였다 또한 생산지가 판매시장에 근접한 곳으로 이동함에 따라 생산의 . 
로컬화 가 진행될 것이라 예상하였는데 이는 판매시장이 큰 선진국에서는 더 많은 (localize) ,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 반면 저소득국가에서는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는 예측이기도 하다. 
즉 포스트코로나 시대 국가 간 계층 간 집단 간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도 있다, , 
는 의미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차 산업혁명분야에서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고 경제 정의. 4
를 확립하는 연대에 참여하는 것은 공적 실천의 주요 과제가 되어야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와 공적 실천III. 

코로나 가 사회에 미친 영향 1. 19

코로나 는 코로나블루 코로나레드 코비디보스19 “ (Corona Blue),” “ (Corona Red),” “ (Covi
등의 관련 신조어들을 양산할 만큼 다양한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사회문제를 야기divorce)” 

하였다 황선희 앞서 주지한 바와 같이 바이러스는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퍼지( , 2021, 8). , 
겠으나 현실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고통이 훨씬 크다 부와 소득의 불평등한 구조로 . 
인하여 유급휴가나 재택근무가 불가한 육체노동 단순노동 일용직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실, , 
직률이 훨씬 높을 뿐 아니라 황선웅 저소득층은 의료시설이 미비하고 과밀( , 2020, 15-26), 
한 환경에 거주하기에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도 높고 제때에 치료받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첫 코로나 확진자 명 중 가 유색인종이었으며 미국 시카고 지역 19 2,249 35% , 
코로나 사망자의 가 흑인이었고 뉴욕의 경우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지역의 코로나19 72% , 19 
치사율이 부유층 거주지역보다 배 가까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이경탁 최은경15 ( , 2020; , 2020).

코로나로 악화된 경제상황과 이로 인한 두려움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와 범죄
로 표출되곤 하였다 코로나 기간 중 가정 내 약자인 아동과 노인의 학대 여성이나 소수민. , 
족을 향한 혐오범죄는 큰 사회문제로 부각 되었다 코로나 유행 중 한국과 일본에서 특히 . 
여성과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급증한 점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중앙자살예방센터 에 . (2020)
따르면 년 남성 자살사망자 자살률은 년 명 년 명으로 소폭 2020 (’19 ) 9,730 (’20 ) 9,093→ 
감소하였으나 여성 자살사망자 자살률은 약 증가하였다 박성민 윙필드헤이7.1% ( , 2020; , 2

코로나로 인한 불확실성이 심화될수록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는 사회적 소수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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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취약 집단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심리적 언캐니가 사회현. 
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세계와 공공성 2. 

코로나 로 인하여 비대면을 선호하게 되면서 무인 운송수단 빅데이터 사물인터넷19 , , , AI, 
로봇공학으로 대표되는 차산업혁명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특히 초연결 시대의 도래를 촉4 . ‘ ’ 
진하며 디지털세계 라 일컬어지는 온라인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졌다 양금희‘ ’ ( , 2021a, 13).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재택근무가 일상화 되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 , 
합된 혼종적 교회 가 교회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올라인‘ (Hybrid Church)’ . ‘ (All-

예배와 교육은 교회 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의 양식이 되었고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line)’ , 
태어나 온라인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디지털 원주민 에게 뿐만 아니라 디(Digital Natives)
지털 이주민 이라 불리는 기성세대에게도 온라인은 필수적인 삶의 일(Digital Immigrants)
부분이 되었다 신현호 디지털 네트워크 공동체는 이미 사회 안의 한 사회가 ( , 2022, 268). 
되었으며 가상공간은 현실 너머 에 있는 허구 가 아니라 현실의 일부분이 된 것이다‘ ’ ‘ ’ . 

이러한 변화가운데 새로운 사회문제도 대두되었는데 디지털 기술 박탈계층이 불이익을 , 
겪게 되는 또 다른 차원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년 월 사교육 걱정 없는 . 2020 5 “
세상 이 세 이상 전국 남녀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가 온라” 18 1000 62%
인수업에 따른 교육격차가 발생한다고 답변했다 초중고 온라인수업이 길어지면서 부모의 . 
학력과 경제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되었다는 , 
것이다 가정에서의 온라인 수업이 공교육프로그램을 대체하게 되면서 학부모와 교사 대다. 
수는 응답자 중 교육불평등이 악화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고 국회가 시급히 해결( 63.8%) ,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코로나 발 교육격차 심화로 인하여 평등한 교육기회의 제고는 또. 19
다시 주요한 공적실천의 과제로 부각되었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 2020). 

또한 코로나 기간 가상공간을 활용하는 사회 문화가 확산되면서 현실세계의 좌절 분노, , , , 
공포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온라인 공간에서 적대행위로 표출되는 사례가 증가하였, 
다 가상공간에서 특정 요소를 지닌 표적 집단을 적대시하고 비하 모욕 차별 폭력을 선. , ‧ ‧ ‧
동하는 언행은 피해자나 피해 집단에 대하여 극심한 폭력의 실체를 갖는다 이희옥( , 2022, 1

온라인 공간을 가상세계라 하여 허구로 취급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가상세95). . 
계에 현실의 삶을 투영하고 현실을 넘어 또 다른 삶의 모습을 구현하며 이는 다시 현실 , , 
세계와 연결된다 코로나 기간 동안 메타버스(Bessière, Seay, & Kiesler, 2007). (metaverse)
에서 정치인은 선거캠프를 열고 연예인은 공연하였으며 대학들은 입학식을 개최하였다 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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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희 이와 같은 사례들은 현실의 경제와 사회 문화 활동이 가상의 공간에서 , 2021b, 49). , 
이루어지고 가상의 경제와 사회 문화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 , 
잘 보여준다 이지혜 주정민 이용자들은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욕구와 가( , 2022, 102-103). ‧
치를 표현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투사하거나 다양한 정체성을 실험한, , 
다 코로나 를 계기로 가상세계에서의 사회체계와 자아 발달 간의 상호의(Griebel, 2006). 19
존성이 더욱 급속도로 증진되었다 신기술과 디바이스의 진화로 인해 다차원적인 공간이 현. 
실세계를 대체하거나 현실세계와 직접 연계됨에 따라 적대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따른 
현실세계에서의 파급효과도 커진다 특히 메타버스는 차원적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를 통해 . 3
현실감있는 동작 행위로 폭력이 표출된다는 측면에서 아바타 뒤에 존재하는 현실세계의 개
인과 집단에게 실제적인 중대한 위해가 된다 이희옥 그러나 아바타의 행동으( , 2022, 193). 
로 표출된 폭행 행위는 현실세계에서 수반되는 신체적 접촉이 없다는 점에서 형법상 폭행죄
로 처벌하기 어렵고 적대적 언행의 기준과 범위를 제시하기도 모호하여 법적 대응이 쉽지 , 
않다 이희옥 또한 법적 제재가 지나칠 경우 가상인물인 아바타의 개성( , 2022, 193-195). , , 
개인의 인격발현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위험성도 
있다 이희옥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상세계는 공동체 규율로서 기능할 ( , 2022, 213). 
윤리와 공공성 자율적인 규제가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이다, .

메타버스의 주된 이용자가 아동 청소년인 대에 집중돼 있기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10
가상세계에서의 윤리 공공성 확립을 위한 교육은 더욱 시급히 요청된다 메타버스를 이용, . 
하는 세대의 경향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와 대 참여자 간 상이한 특징을 발Z , 10 20
견할 수 있다 대들은 아바타에 현실의 모습을 투영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변모하며 새로운 . 10
자아를 실험해보는 멀티 페르소나적 성격을 보인다 반면 대는 자신의 외모와 비슷하고 . , 20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담은 캐릭터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고정민 박지언 그( , 2022, 30). ‧
밖에 대들은 가상공간의 캐릭터가 현실의 나와 일치하는데 오히려 우려를 보이며 비노출10
이라는 특징을 활용해 자신의 일부를 대체하거나 복수의 계정을 가지고 제 의 인물 을 설“ 3 ”
정하여 활동하는데 관심이 있다 그러나 대들은 현실세계 사회관계의 확장으로서 의사소. 20
통 범위를 확대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전략적으로 표출하는데 가상공간을 활용한다 이지혜( ‧
주정민 대는 자신의 정체성이 정립된 상태로 플랫폼을 이용하기에 현, 2022, 102-110). 20
실의 자아를 더 투영하지만 대는 정체성이 정립된 상태가 아니라 샌드박스 처10 (Sand box)
럼 플랫폼에서 다양한 자신의 정체성을 시험해 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고프만 은 그의 사회적 상호작용론에서 사람들은 실제 사회적 상황 아래(Goffman, 1959)
서 마치 연극의 한 형태인 것처럼 자아를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연극 무대의 배우처럼 개인. 
들은 다른 청중들 앞에서 다른 모습을 표출한다는 것이다 이때 전면과 후면 두 개의 무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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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 있는데 전면 공간에서 사람들은 다른 이의 관찰을 의식하여 규칙과 관습을 준수하, 
며 공연에 임하지만 후면 영역에서는 무대 뒤에서와 같이 배경과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 
자유를 누린다 고프만의 이론에 비추어 볼 때 대들은 가상공간을 전면으로 인식하고 전. 20
략적 인상관리 를 하는 반면 들은 후면영역과 같이 사회적 (impression management) , 10
역할을 벗어 버릴 수 있는 사적인 영역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대들이 메타버스를 . 10
후면으로 인식하여 가면을 벗을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자 자아나 이미지가 모순된 행위들
을 벌일 수 있는 숨겨진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부계정을 이용한 일탈행위가 더욱 빈번해질 
위험이 있다 또한 자아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대 일수록 가상세계에서의 언행이 이용자. 10
의 현실적 자아정체성 자아인식과 감정에 큰 영향을 끼치기에 더욱 주의가 촉구된다, (Gentile 
et al., 2009; Greitemeyer & Osswald, 2010; Yoon & Vargas, 2014).

메타버스는 고도화된 샌드박스처럼 이용자가 자유롭게 무언가를 만들고 또 허물 수 있어 
다양한 창작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다 최은진 이영숙 또한 가상공간 커뮤니티( , 2021). ‧
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자신이 되고 싶은 이상적인 자아정체
성을 구성하고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원일( , 2022, 2

따라서 지나치게 경직된 일괄적인 규제가 아니라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표현2). , , 
의 자유 등 기본권과 조화로운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규율을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적 영역에서의 종교적 기능이 약화된 후기 세속 시대에 기독교가 문화와 소통하며 공적 
선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캠벨 은 다양한 온라인 . (Campbell, 2013)
교회가 시도되고 있는 시대에 미디어 기술을 통한 신앙의 왜곡과 변화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였다 레인골드 는 . (Rheingold, 1993) The Virtual Com

에서 온라인 공동체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참여 협업 네트워크 지성munity , “ ,” “ ,” “ ”
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참여자로 온라인 공동체 문화를 이끌어가야 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 
세상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디지털 종교 가 출현하고 . (digital religion)
디지털 실존 양식에 의해 인간의 존재 양식도 재구성되고 있다면 김승환 성석환( , 2022; , 2021), 
가상세계 공동체를 위한 윤리적 담론을 주도하고 가상공간에서의 공공선 을 (common good)
실천하는 것은 코로나세대 기독교 공적 실천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성육신적 연대 IV. 

언캐니와 성육신적 연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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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트는 낯선 놀라운 두려운 의 뜻을 가진 언캐니 를 캐니(2003) “ ,” “ ,” “ ” (Uncanny) (Canny)
라는 단어의 의미인 친근한 집 같은 낯익은 것으로부터 출발한 감정으로 보았다 그“ ,” “ ,” “ ” . 
에 따르면 언캐니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친숙한 감정인 모태회귀 욕망이 초자아의 등장, 
으로 자아에 두려움으로 변형되어 느껴지는 감정이다 박언영 언캐니가 가지는 어원( , 2018). 
의 양가성 은 캐니와 언캐니 낯익음과 낯설음 자아와 타자가 결국 하나로 (ambivalence) , , 
연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언캐니를 극복하는 것은 자아와 타자를 분리하는 .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를 인식하고 타자가 곧 자아와 하나로 연결된 우리라는 점을 깨닫는 
데 있다 자아와 타자의 경계는 인위적이고 작위적이며 우리는 나와 너 인간과 비인간 생. , , , 
명체와 비생명체로 구성된 환경이 서로 밀접히 상호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그물망“ (web of 

안에서 살아간다 따라서 나와 다른 이들과 공감하고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해 자신을 life)” . , 
개방하고 상호연계성 가운데 상대방의 다름을 수용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 

팬더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시기보다 초국가적이고 범사회적인 연대가 중요하였
으나 두려움은 타인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과 혐오감으로 비화되어 연대 영역을 위축시켰, 
다 자아와 타자의 경계를 극복하는 것은 곧 언캐니를 극복하고 연대로 나아가는 핵심이다. . 
성육신은 신 인이라는 절대적 차이와 간극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이다 성- . 
육신의 핵심은 신이 인간과 동일시하고 자신의 신적 속성을 버린 하나님의 케노시스이다 장(
신근 절대적인 질적 차이를 극복하고 창조주가 창조하신 세계에서 피조물, 2021, 61-64). 
과 함께 거하신 미증유의 연대인 것이다 코로나가 창궐하는 동안 한국교회는 그룹 이기주. 
의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사회와의 소통을 잃어버리고 성육신적 연대를 끌어낼 수 있는 동
력을 상실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독교는 자 타의 이분법에 갇혀 자기. -
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탈육신적인 태도를 극복하고 자기를 비우고 전 인류를 품는 공공의 
연대 두려움과 공포를 연민과 사랑으로 극복하는 성육신의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 . 

인류세 2. 

코로나 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인간과 동물 거주지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19
타난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것임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년간 발생한 전염병은 대. 80
부분 인수공통감염병이고 그중 는 자본주의의 과도한 산림개발로 인하여 서식지를 잃고 70%
사람이 사는 곳에 가까이 온 야생동물에 기인한 것이었다 김명자 특히 신자유( , 2020, 41). 
주의가 확산된 지난 년간 여 개의 인수공통감염병이 출현하였다고 한다 리프킨30 300 ( , 202

학자들은 설령 코로나가 진정되더라도 기후위기와 생태계 교란으로 인해 새0, 201-202). 
로운 바이러스가 년마다 출현하여 우리의 삶을 위협하리라 예측한다 최재천 3~5 ( 202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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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위기는 이윤과 개발로 치달은 경제 질서가 부른 구조의 위기이며 부의 논리에 28). , 
함몰되어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집약적인 공장형 산업으로 인간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자본화된 공업화가 초래한 비극이다 리프킨 인수공통전염병의 지속적 창( , 2020, 201-202). 
궐은 단순히 백신을 개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인 인간의 물질적 
탐욕 인간중심적 세계관부터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할 일이다, . 

인류세 는 지구에 거시기생 하는 인간이 근대화 과정에서 생명권(anthropocene) “ ” (biosphere)
에 극심한 교란을 일으켜 생태계 전반의 패턴을 변화시키며 행성 자체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의미이다 인류를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와 새롭다는 뜻의 접미어인 . “anthropos” “-cene”, 
그리고 지질학적 단위인 가 합성되어 만들어진 개념이다“epoch” (Crutzen & Stoermer, 2

지질학계에서는 지구의 억 년 역사를 누대 대 기 세000, 14). 46 (eon), (era), (period), (epoch)
로 세분화하여 기록한다 년 국제지질학연맹 은 세기 중반을 인류세의 기점으. 2019 (IUGS) 20
로 삼을 것을 에 공식 제안하였다 인류세가 하나의 시대로서 이전 홀로세 와 ICS . (holocene)
뚜렷이 구분된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이다 우주의 거대한 폭발 빅뱅 이라 불리는 우주의 . , ‘ ’
시작은 약 억 년 전으로 추정되며 호모 사피엔스는 약 만 년 전 지구에 출현하였다138 , 30
고 본다 우주의 역사를 년의 시간에 맞추어 제시한 우주력에 따르면 인간의 출현은 월 . 1 12

일 분 초로 환산되며 고작 몇 초를 차지하는 사건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31 23 48 . 
수백만 종 중 한 종에 불과한 인간은 지구에 전례 없는 영속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파괴력을 
보였다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 해양산성화 과도한 탄소 발생으로 인한 지구 순환주기 변. , , 
화 핵무기로 인한 방사능 낙진 플라스틱 등 광범위한 쓰레기와 이로 인한 토지 해양 공, , , , 
기의 오염 인간 외 생물들의 서식지 파괴 수많은 생물의 멸종 등이 그 예이다 인간의 행, , . 
위로 인해 물 토양 공기가 오염되고 나아가 생명의 본질 자체가 파괴되고 영구히 사라졌, , 
으며 이제 인간 자체의 존립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엘리스( , 2018, 27-28). 2020
년 말 출간된 유엔개발프로그램 의 인간개발보고서 주년 기념호의 제목은 다음번 (UNDP) 30 “
프론티어 인간개발과 인류세 이다 인간의 생존에 대한 최대 위협은 인간 자신이라는 거대: ” . 
한 패러독스를 화두로 제기함으로써 국제 거버넌스의 현장에서도 인류세의 진입이 공식화, 
된 것이다 차태서( , 2021, 37).

인류세 개념을 발명한 과학자들은 지구의 여섯 번째의 대멸종 은 기존에 자연적으로 발“ ”
생했던 다섯 차례의 대멸종과는 달리 인간이 추동하는 비자연적인 멸종이 될 것이라 경고한
다 행성적 한계 란 인간이 유발한 환경적 변화를 (Kolbert, 2014). “ (planetary boundaries)”
지구가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질문한다 지구 시스템은 억제 피드백. “ (negative feed

과 강화 피드백 이 작동하여 균형을 잡고 안정성을 유지할 수 back)” “ (positive feedback)”
있다 그러나 일정 방향으로 강화 피드백이 계속되면 언젠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인 티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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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를 지나 체제이동 에 이를 수 있다 엘리스(tipping point)” “ (regime shift)” ( , 2021, 4
인간이 야기한 변화가 티핑포인트를 넘어서고 기타 복잡한 피드백 효과를 불러오면 1-42). 

그 변화는 급속도로 가속화되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문. 
제는 인류가 어떻게 행성적 생존의 지속이 가능한 안전 작동영역“ (safe operating space)” 
내에서 활동할 것인지 이다. 

몰트만 은 생태학적 창조론에서 세계는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Moltmann, 2017)
소유라고 강조한다 창조자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운명에 참여하고 피조세계 전체와 피조. , 
물 안에 거하시며 피조물과 함께 고난을 당하신다 세계가 , (Moltmann, 2017, 150-157). “
하나님의 창조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빌려준 것으로서 인간이 받을 수 … 
있고 충실하게 관리해야 할 성격의 것이다 창세기의 세상을 정복”(Moltmann, 2017, 56). “
하고 다스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이 지배자가 되어 다른 피조세계를 훼손하고 착취”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평화로운 생태 공동체로 가꾸고 돌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몰트만 은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착취(Moltmann, 2017, 58-63). (2017)
한 것은 절대적 주체자인 하나님이 피조세계와 관계없이 전적인 타자로 존재한다고 생각하
며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불연속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주체와 객체를 구. 
분하는 기계론적 이분법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을 사유하는 . 
정신으로 자연을 물질로 나눈 데카르트 의 이원론은 하나님과 세계를 구분하던 , (Descartes)
신학적 해석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인간이 자연을 대상화하고 지배하는 행위를 합리화 하였
다 이항순 몰트만 은 그리스도를 우주적 그리스도로 이해한다 몰트만에( , 2022, 111). (1990) . 
게 있어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거로서 통치와 보존을 주도하는 그리스도요 그의 구원은 전, 
우주적 차원의 구원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이루어진 화해는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에 . 
그치지 않고 인간과 자연의 화해를 포괄하는 전 우주적 차원의 화해인 것이다(Moltmann, 

인간과 자연은 주체와 객체 자아와 타자 정신과 물질로 존재하는 것이 1990, 389-427). , , 
아니라 창조의 사귐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관계성 가운데 존재한다“ ” . 

인류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판적 성찰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무엇을 실천하느냐에 따. 
라 인류는 다른 생명체들과 공존하며 수백만 년을 지속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는 .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에 동참하여 생태학적 차원에서 돌봄과 관리의 소명을 다하여야 한
다 그리스도의 우주적 구원을 통하여 이제 인간과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공동체 안에서 평. 
화롭게 공존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독교 공적 실천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 
완전한 사귐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자연의 완전한 사귐으로 실현되, , 
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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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교육학의 과제  3. 

포스트코로나 시대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자 타의 이분법에 근거한 지배적 사고에서 벗어-
나 탈자아중심적 존재론 관계론적 존재론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포스트코로, . 
나 시대 경제 정의가 실현되고 디지털 세계에서 공공성이 확립되며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 , 
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인간 창조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 .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독교교육은 인류종 전체와 그들이 거주하는 지구와의 조화
로운 관계를 고민하는 행성시민교육이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차크라바티는 행성 이라는 생. “ ”
소한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지구화 라는 용어가 인간의 행위성에 의한 구성물을 암“ ”
시하기 때문이라 설명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필자는 포스트코로나 시(Burke et. al., 2016). 
대의 기독교가 인류와 인간 너머 세계 와의 조화로운 관계와 “ (more-than-human world)”
공존을 위한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행성시민교육을 제안한다. 

코로나 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다종적 얽힘 가운데 19 “ (multi-species entanglements)”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다 인간은 동종 인간 뿐 아니라 동물 식물 바이러스와도 . , , 
상호 연결된 다종적 배치 의 일원으로 살아간다“ (multi-species assemblage)” (Connolly, 2

우리는 인간과 비인간 전체가 불가분 연계되어 있는 창조 세계에서 서로 연속적으로 013).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이며 우리의 관계성은 우주적인 것이다 이제 우리. 
는 다른 인간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감수성 뿐 아니라 자연의 고통과 신음에도 공감하는 감
수성을 함양해야 한다. 

인류가 지구에 끼친 악영향은 호모사피엔스의 생물학적 조건보다는 거주방식 자원소비, , 
경제패턴 등의 사회적 조건과 더 큰 관련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인간 사회가 자원. 
을 사용하는 방식과 양에는 국가별 계층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 . 
예컨데 중국의 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미국의 절반 정도이고 인도는 미국의 분의 , 1 , 10

아프리카 몇몇 국가는 분의 에도 미치지 못한다 지구상에서 극소수의 인간만이 자1, 100 1 . 
동차 나아가 제트기를 타고 여행하는 에너지 집약적인 행위를 하고 비교할 수 없는 많은 , 
양의 물을 소비한다 결론적으로 부유한 국가 부유한 계층의 사람들이 에너지를 훨씬 많이 . ,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생활방식을 누린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몇몇 사. 
회학자들은 지구 파괴의 비난을 인류 전체에게 돌리는 듯 한 인류세라는 명칭보다 오히려 
자본세 가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엘리스 자연 파괴의 책임(Capitalocene) ( , 2021, 219-223). 
이 부유한 나라와 계층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가 확산되며 목도하였듯이 지구의 , 19 , 
환경적 파괴에 기인한 고통은 가난한 나라 경제적 취약계층이 훨씬 극심하게 겪는다 인류, . 
세는 경제적 구조의 문제이고 복합적인 불평등과 정치의 문제이며 인간의 탐욕과 책임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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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윤리의 문제이다 따라서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독교교육은 행성적 차원의 정의를 실현. 
하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행성적 차원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기독교교육은 성육신적 연대 의식을 확산하고 지향하는 
교육이다 기독교교육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비움과 공감의 영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탐. 
욕에 제동을 걸고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윤리와 질서를 모색해야 한다 이. 
를 위해 탈중심화된 개방성을 가지고 공적 담화와 교차학제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
다 암스테르담 선언 은 지구시스템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인간적 요소로 이루. (2001) “ , , , 
어진 하나의 자기 조절적 시스템으로 작동 한다고 명시하였다 지구의 환경변화는 다차원” . 
적이며 여러 차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 . , 
지구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도 다차원적 노력과 연대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이 . 
암스테르담 선언을 도출한 년 국제지권생물권계획 회의에 명이 넘는 각계 각층의 2001 1400
회원 과학자 정책입안자 자원관리자 언론인 등이 모두 참석한 이유이다 엘리스, , , , ( , 2021, 61). 

인류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명공학 지질학 기후학 등의 과학 분야 인문 사, , , , 
회 종교 분야의 교차학제적 대화와 초학제적 연합이 필요하다 전 지구적 시스템에 변화를 , . 
초래한 환경적 교란의 원인이 다차원적이라면 해결책 또한 초학제적으로 탐구되어야 한다. 
교차학제적 대화에서 과학은 지구 시스템이 티핑포인트에 도달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과학적 해설을 제공해줄 수 있다 정확한 과학적 자료를 기초로 정책입안자들은 . 
실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전 지구적 위기를 초래한 근. 
본적인 원인인 인간의 탐욕 불평등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윤리는 종교가 기여해야 할 , , 
영역이다 인류세가 현재의 위기에 이르기까지는 종교적 서사의 방식 즉 인간을 자연과의 . , 
동반자로 이해하는가 관리자 혹은 지배자나 파괴자로 이해하는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기독교에서는 창세기 장 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형상 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하1 26-27 “ ”
였는가가 인간의 번성과 풍요의 추구 자연에 대한 지배 등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신, . 
학적 해석과 재해석이 인간 행위에 동기를 부여하거나 정당화하기도 하고 책임을 묻거나 , 
각성을 촉구할 수도 있기에 인류세 담화에서 기독교는 중요한 대화 파트너가 될 것이다.   

 

나가는 말 V. 

본 연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독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과 리
쇼어링 과정에서의 경제정의 실현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디지털 세계와 가상공간에, 
서의 공공성 확립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코로나 세대 공적 기독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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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한 방향으로 행성시민교육을 제시하였다 김현숙 은 코로나 로 인해 기독. (2022, 241) 19
교교육이 더욱 불확실하고 암울한 상황에 직면하였음을 직시하면서도 어려운 현실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판적 희망 을 제안한다 인류세와 같은 위기는 큰 (critical hope) .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포스트코, . 
로나 시대에 기독교가 세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다차원적 담론과 글로벌 연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이는 오히려 기독교의 공적 소명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코로나 라는 재난을 경험하며 한국의 기독교공동체가 이제라도 스스로를 철저히 비판적으19
로 성찰한다면 이는 역설적으로 희망적인 변혁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 . 
삼위일체 의사소통적 실천을 통하여 사회와 소통하며 공공적 사역을 수행하는데 진일보 할 -
수 있다 기독교가 샬롬의 영성을 바탕으로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고 평화 가운데 함께 거할 . 
수 있는 연대를 성육화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영주님의 시 연대 에서의 이삭 이 되기, “ ”「 」
를 꿈꾸어 본다. 

연대                                                                                                 
이영주                      

어둠이 쏟아지는 의자에 앉아 있다 .
흙 속에 발을 넣었다.

따뜻한 이삭.
이삭이라는 이름의 친구가 있다.

나는 망가진 마음들을 조립하느라 
자라지 못하고 밑으로만 떨어지는 밀알.

옆에 앉아 있다.
어둠을 나누고 있다.

시집 어떤 사랑도 기록하지 말기를                                       《 》
문학과지성사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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